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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망하는 요소                                            18-01-26a

세계를 통제했던 알렉신더 대왕이 이끈 로마 제국, 징키스칸이 군림했던 아시아와 유럽 일부를  포함했던 대국이 망해서 역사의 강국명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군사적인 면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세계를 주도했던 이집트와 그리스도 전성기 찬란의 빛을 잃었고 지금은 세계의 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영국에서 해지는 날은 없다.” 고 광대한 영토를 자랑하던 영국도 영토나 인구면에서 지금은  대국 대열에서 탈퇴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 미국은 문자그대로 세계를 주도하는 대국이고 강국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한 때는 대국이었지만 망해버린 국가들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망국 운명을 맞이하게 될 찌도 모릅니다. 오늘은 “7 가지의 망국 요소”라는 글을 온라인으로 입수했는데 적절한 지적인 것 같아서 제 소견을 첨부하여 여기에 소개합니다.
1. 국가의 부채
미국은  현재 20조 달러 이상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을 비춰보면 이 부채 액은 금년에 4,000억 달러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전 세계의 총 GDP의 25%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중립기관인 의회예산국 (CBO)이 추산한 바에 의하면 이런 부채는 2040년에 이르면 모든 소비 중 부채의 이자만 해도 세계 GDP의 58%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조국인 대한 민국은 2015년 현재 국가의 채무가 미화 상당 5,29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일년 예산이  미화로 3,59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채무는 일년 예산의 147%입니다.  특히 염려되는 점은 이런 예산 중에 보건 복지 예산이 130조원이라는 점입니다.  경제가 쇠퇴하는 국가는 대부분 복지비용이 증대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득표를 위하여 가장 손쉬운 인기 정책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국민의 세금부담이 증대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꼭 도와야 할 국민은 도와야 하겠지만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지 않고 복지에 의존하는 국민이 많으면  그리스나 베네주엘라처럼 망국 상태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채무를 차차 줄이지 않고 매년 증가하면  채무변상의 의무를 후손에 넘길 뿐만 아니라 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생산성 약화
미국이 세계 2차대전 중 그리고  그 후에 강대국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높은 생상성 때문이었습니다.  2차 대전중에 미국은 쏘련에 군용연료의  약 1/3과 군용 트럭의  절반을 공급해줬고  영국에도 영국이 필요한 총탄과 포탄의  ¼을 공급했었습니다.  국가의 높은 생산 성 때문에 전승국가가 되었고 전후에도 동맹국들에게 제일 큰 협조국이 된 것입니다.  현실을 주시해보면 미국이 지금도 전세계의 동맹국과 우방국에게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생산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신중한 검토를 해볼만 합니다.
3. 이민 정책 
이민자들은 미국의 국력에 막대한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지만  합법 또는 불법이민자가 이끄는 가정 중 57%는 복지헤택을 정부로 부터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일자리는 주로 고학력자들을 요하는 일자리입니다.  이민 정책은 미국의 국력을 약화하는 이민 정책을  지양해서 미국의 국력을 강화하는 이민자들이 모여 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칼럼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
